
김맹녕의 명문 골프장 탐방｜양평 TPC 골프클럽

경기 양평 TPC의 시그니처 홀인 루나 코스 7번 파3홀은 가장 아름답지만 길이가 길고 벙커가 곳곳에 입을 벌리고 있어 골퍼들에게 악어의 입을 지나
는 전율감을 느끼게 하는 홀로 유명하다. 사진제공 ｜ 양평 TPC 골프클럽.

양평 TPC골프클럽은 우주로 떠나는
골프 여행이다. 형형색색의 산야는 가을
햇빛을 받아 붉게 타오르고 있어 겨울이
멀지 않음을 알려주고 있다. 노란 은행
단풍을 배경으로 빨간 단풍이 어우러진
자태가 아름답기 그지없다. 나무 아래는
떨어진 낙엽이 만들어낸 울긋불긋한 모
자이크가 눈을 현란하게 한다.

경기양평군지평면고래산중턱에위치
한양평TPC는2004년개장했다.‘솔라’, ‘루
나’, ‘스텔라’등3개코스27홀의퍼블릭골
프장이다. 일본인 사토 겐타로(佐藤建太
郞)가 코스를 설계했다. 조용하고 아늑한
250∼300m의산악지형 57만평에태양의
움직임을따라변화하는자연의특성을다
양하게살려태양과달과별의코스에그대
로반영했다.

특이점은 서양의 코스와 다르게 동양
인의 체형과 스타일에 맞춰 설계에 중점
을 두었다. 국내 유일의 토너먼트 플레
이 코스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곳이다.
그는 웅대하면서 전략적인 설계 원칙을
기본으로 명 코스가 갖추어야할 역동성
과 난도를 세밀하게 담았다.

산악지형이지만언듈레이션은3%이내
로 평탄하다. 공간을 집약시켜 만든 매 홀
마다세련된수제품과같다.국내골프장에
서 찾아 볼 수 없는 레이아웃과 난도를 자
랑한다.

15년 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
어 8년 6승,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
어 7년 6승등통산 14승의선수생활을마
치고은퇴한김하늘프로가2013년국내대
회에서마지막 8승을 거둔곳이 바로 이곳
이다.

뀫태양, 달, 별을 담은 3개 코스
골프장은 하단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루

나(3302m), 솔라(3221m), 스텔라(3075m)
순으로 배치돼 있다. 27홀 어느 곳에서나
그린을직접볼수있는탁트인오픈홀들
로구성돼있고블라인드홀은한 곳도 없
다. 대신 페어웨이 곳곳에 페널티 존과
깊은 벙커가 도사리고 있어 전략적인 플
레이가 필요하다.

이런 코스를 공략하려면 직구, 페이드,
드로우, 높은 볼, 낮은 볼등 모든샷 기술
이 요구된다. 14개 클럽을 모두 사용해야
하는 수준 높은 플레이를 요구하는 변화
무쌍하고 도전적인 코스이다. 그린은 평
평한 가운데 언듈레이션 변화가 고루 안
배돼 있고 그린 브레이크가 왼편, 오른편
으로휘는홀들의비율이균형을이룬다.

뀫루나코스, 7∼9번홀변화무쌍한승부처
이 코스는 풍광이 빼어나면서도 골퍼

의 실력을 가려내는 변별력이 높은 코스
다. 전장(全長)도 길고 다양한 장애물과
페널티 존이 도처에 깔려있는 가장 난도
높은 홀들로 구성돼 있다. 그린으로 갈
수록 변화가 커지면서 난도가 높아진다.
특히 7, 8, 9번 홀은 승부처로 우승을 앞
둔 선수들의 순위가 뒤집히기 일쑤다.

특히 7번 파3홀(레귤러 181m)은 아름답
기그지없는시그니처홀이다.그렇지만길
이가길고깊은벙커가그린을에워싸고있
어 파를 잡기 어렵기로 악명이 높다. 루나
코스 6번 그늘집에서 내려다 본골프장전
경은녹색그린과백색벙커그리고풍광이
어우러져한폭의명화같은파노라마를연
출한다.

뀫솔라 코스, 호쾌한 티샷을 날려라
드넓은 페어웨이와 적정한 난도를 갖

춘 직선형 홀들로 구성돼 부담 없이 호
쾌한 티샷을 날릴 수 있는 남성적인 코
스다. 특히 3번 홀(파3·136m)은 그린 앞
에 연못과 그린사이드 벙커가 있어 전략
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5번홀(파4·
338m)은 우측 기암절벽에서 떨어질 것
같은 흰색 바위와 벙커, 파란 잔디와 아
름드리 소나무가 잘 어우러진 홀이다.
파5의 9번홀(505m)은 직선홀로 티에서
클럽하우스 앞 그린이 보이는 낭만적인
홀이다.

뀫스텔라 코스, 정원에서 라운딩 느낌
가장 높은 상단의 산악형 코스로서 산

세가 아름답고 소나무와 잣나무, 전나무
군락이 무성한 곳이다. 마치 조경이 잘
된 정원에서 라운딩을 하는 느낌을 주면
서도 다이내믹한 홀들로 구성돼 있어 긴
장을 늦출 수 없다. 3번 홀(파4·326m)은
오르막 포대 그린 홀로 티 전방 145m 지
점에 해저드가 가로 막고 있다. 이를 넘
기려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슬라이스
가 나면서 오른쪽 벙커에 빠지게 된다.
4번 홀(파5·451m)은 약간 왼쪽으로 돌
아가는 홀. 그린으로 갈수록 페어웨이가
좁아지고 그린도 상당히 어려운 편이다.

뀫유럽식 클럽하우스와 미식
클럽하우스는 외관이 아름답고 고풍

스러운 건물로 유럽의 산장에 온 느낌을
준다. 천장이 높고 개방감과 화려한 클
럽하우스 내부도 아기자기하고 깔끔하
다. 벽면에는 스코틀랜드 구식 골프클럽
과 다양한 골프 관련 전시물들이 나열돼
있어 골프의 역사와 전통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음식이 정갈하고 맛있기로 유명하다.
스타트하우스에서 제공되는 옛날통닭
과 수제맥주 그리고 유명한 지역특산 막
걸리와 모듬전은 라운드에 지친 골퍼들
에게 에너지를 제공한다. 계절특선으로
제주의 바다를 담은 청정지역 제주산 대
왕갈치 세트는 골퍼들이 가장 좋아하는
메뉴이다.

뀫문병욱 회장, 해피나눔 성금 1억 기부
한편 라미드그룹 양평TPC 골프클럽

(문병욱 회장)은 10월 22일 양평군청에서
해피나눔 성금으로 1억 원을 전달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해 5년 간 매년
1000만원씩을추가로후원할예정이다.

문 회장은 “우리가 전하는 마음이 양
평군의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길 바
란다”며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지역사
회와 함께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골프칼럼니스트·대한골프전문인협회 회장

26567088@naver.com

‘태양과달별’을담은코스…골퍼들의로망
태양움직임따른자연의특성살려내
산속불구언듈레이션3%이내로평탄
동양인체형맞춰세밀하게난도설계
루나코스7번파3홀최고의아름다움

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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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진 첫 ‘시즌 무승’ 벗어날까?
올시즌톱1011차례나올랐지만우승매번비켜가
내일S-OIL챔피언십개막우승행진이어갈지기대

최혜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2021시즌이 S-OIL
챔피언십(5∼7일·서귀포)과 SK쉴더스·SK텔레콤 챔피
언십(12∼14일·춘천), 두 대회만 남은 가운데 통산 10승
을 거둔 최혜진(23)이 데뷔 첫 ‘시즌 무승’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혜진은 올 시즌 26개 대회에 나서 21번 컷을 통과했
다. 상금 11위(5억3067만 원), 대상 포인트 8위(399점).
준우승 2번을 포함해 톱10에 11차례 이름을 올렸다. 최
혜진의 이름값을 고려하면 물론 아쉬운 성적이지만 그
린 적중률 1위(80.2%), 평균타수 7위(70.75타) 등을 떠
올리면 단 1승도 거두지 못했다는 사실은 고개를 갸우
뚱하게 만든다.

아마추어 시절인 2017년부터 매년 우승을 신고했던
최혜진의 우승 행진은 올해 이어질 수 있을까.

지난해 6월 열렸던 S-OIL 챔피언십에서 ‘2019년 챔
피언’ 최혜진은 첫날 8언더파를 몰아치며 단독선두에
자리했다. 하지만 2∼3라운드 모두 악천후로 취소되면
서 공식 대회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후 지독한 우승 가
뭄에 시달린 최혜진은 11월에 열린 최종전 SK텔레콤·A
DT캡스 챔피언십에서 극적인 우승컵을 거머쥐고 펑펑
눈물을 쏟았다.

6월에서 11월로 개최 시기가 바뀐 S-OIL 챔피언십과
대회명이 SK쉴더스·SK텔레콤 챔피언십으로 바뀐 시
즌 최종전까지 최혜진은 앞으로 남은 2개 대회에 모두
디펜딩 챔피언 자격으로 출격한다.

S-OIL 챔피언십 개막을 앞둔 최혜진은 “좋은 기억이
있는 코스(엘리시안 제주)라 더 기대가 되고, 그만큼 열
심히 준비하고 있다. 나와 코스가 잘 맞는 것 같아 편안
한 느낌이 있다”고 밝혔다. “좋은 기억이 있었던 곳이니
우승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크다. 최근 경기하면서 보
기도 많고, 실수가 잦아 아쉬웠는데 준비 잘해서 만족할
만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다”며 선전
을 다짐했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